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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방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동식 (044-201-2511)
<총괄> 담당자 서기관 이행은 (044-201-2515)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중

<언론보도 내용>

  한국일보는 2022년 11월 15일, “졸속 행정과 인력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매번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피해를 키운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일부는 정부 입장 설명이 필요한바 

아래와 같이 보도 내용에 대한 농식품부 입장을 설명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쟁점 ①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단기 대책이 가축전염병 방역의 주를 이루는 건 

제대로 된 가축전염병 컨트롤타워가 없어서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

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라고 함)로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가축전염병 대응 컨트롤타워이며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 쟁점 ② 》

“정부의 ‘탁상행정’도 여전하다.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의 이동을 막기 

위해 설치한 약 2,800km 길이의 광역울타리가 대표적이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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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울타리 설치 이후 약 3년간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중북부지역 내로 지연시킴으로써, 돼지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등 

차단방역 수준 제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쟁점 ③ 》

“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농장주에게 방역시설을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전화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이후, 8차례에 걸쳐 전국 돼지

농장 약 5,500여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가축방역관이 점검대상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돼지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농장주가 찍은 사진을 활용하는 방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쟁점 ④ 》

“비․눈이 오면 생석회가 녹아 효과가 사라진다.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다”

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중수본은 농장입구와 축사 주변에 과립 형태의 생석회를 도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알칼리성을 띠는 생석회는 차량 바퀴와 신발 밑창에 묻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와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pH 11 이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pH 11.5 이상, 구제역 바이러스는 pH9 이상의 알칼리성 조건에서 바이러스 불활화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도포하는 것은 1단계 소독이며, 농장 출입시 소독 

철저,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등 2~4단계 소독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특히, 비․눈이 내린 후 즉시 생석회를 재도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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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⑤ 》

“가축전염병 연구개발(R&D) 같은 중장기 대책도 부족하다. 농식품부에서 

유일하게 진행하던 가축전염병 R&D인 ‘가축전염병 대응사업’은 지난해 

끝났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동물감염병 분야의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수립(’19.12.)하고 올해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물감염병 관련 R&D에 

올해에도 112억원의 사업비를 지속 투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유럽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1개국가 566건(’22년 1~10월)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년(’21.1월~10월) 대비 

63%(1,166건→1,904) 증가하고 미국은 올해 가금농장에서 43개주 25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도 10월 이후 가금농장에서 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7건이 발생하였지만 정부와 축산

농가가 합심하여 추가 발생과 남쪽으로의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0월 이후 현재 12개 농가에서 발생 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수본은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동식 (044-201-2511)
<총괄> 방역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행은 (044-201-2515)
<ASF> 방역정책국 책임자 과  장 유재형 (044-201-2531)

구제역방역과 담당자 서기관 김정주 (044-201-2537)
<AI> 방역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홍기성 (044-201-2551)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담당자 사무관 김석재 (044-201-2555)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남형용 (044-201-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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